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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가 이끈 첫 ‘신면세일’ 통했다”
신세계면세점, 정기 메가세일 ‘신면세일’ 성료…뷰티 매출 46% 증가

■ 신세계免, 첫 ‘신면세일’ 일평균 매출 20% 증가…구매 수요 확대
■ 화장품·향수 46% 성장 속 K-뷰티 매출 16%↑…뷰티 중심 성장세 뚜렷
■ 아모레퍼시픽 협업 시너지 본격화…회원 1만 명 이상 연동으로 마케팅 성과 확대

(신세계면세점=2026/10/14)

신세계면세점의 첫 정기 메가세일 ‘신면세일’이 매출 성장과 함께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5일간 진행한 ‘신면세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행사 기간 신세계면세점 온라인몰의 일평균 매출은 행사 전 동일 기간(8월 23일~9월 16일) 대비 20%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화장품·향수가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행사 기간 화장품·향수의 일평균 매출은 행사 전 대비 약 46% 증가하며 주요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산 화장품 매출도 16% 증가한 가운데, ‘연작’과 ‘어뮤즈’가 각각 34%, 21% 성장하며 힘을 보탰다. 패션잡화 역시 24% 늘어나며 매출 증가세를 뒷받침했다.

같은 기간 구매객 수는 행사 전 대비 13% 증가했으며, 명동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뷰티와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구매가 확대되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브랜드별로는 보템고주파, 아떼 바네사브루노, 톰 포드 뷰티의 일평균 매출이 행사 전 대비 각각 200%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키엘, 마른파이브, 로라 메르시에, 케라시스 등도 10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행사 기간 매출 상위 브랜드에는 에스티 로더, 라 메르, YSL 뷰티, 이솝, 쌤소나이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국인 고객 사이에서는 에스티 로더, 이솝, 라 메르, 스위스유스트, 에스트라 등이 인기를 끌었으며, 외국인 고객은 라 메르, 헬레나 루빈스타인, 입생로랑 뷰티, 키엘, 랑콤 등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신면세일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277개 브랜드의 380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였다. 명동점에서도 85개 브랜드의 290여 개 상품을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럭셔리부터 뷰티, 패션까지 고객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상품을 아우르며 고객의 쇼핑 선택권을 넓혔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이 아모레퍼시픽과 협업해 9월 한 달간 진행한 온라인 단독 뷰티 기획전도 매출과 마케팅 양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기획전 매출은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목표의 106%를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단독 기획상품인 설화수 ‘윤조 듀오 & 에센셜 데일리 4종 세트’와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듀오 & 앰플 3종 세트’는 각각 판매 목표의 135%를 달성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9월 체결한 양사 제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회원 1만 명 이상이 신세계면세점 회원 연동을 완료하는 등 고객 접점 확대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를 기반으로 VIP 고객 대상 마케팅과 차별화된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며 고객 충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첫 신면세일을 통해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와 상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요 명절과 연휴에 맞춰 신면세일을 대표적인 정기 쇼핑 행사로 발전시키는 한편, 브랜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세계면세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VIP 혜택을 확대해 고객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면세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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